
원희룡 장관,“한-GCC 인프라 협력 강화”

- 8.2일 GCC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프라협력 방안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일(화)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

협력회의*(GCC, Gulf Cooperation Council) 국가 주한 대사**들과의 오찬

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* 걸프협력회의는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 산유국(사우디, 쿠웨이트, UAE, 카타르,
오만, 바레인)이 상호간 경제·안전보장 등 협력강화를 위해 ‘81년 결성된 협력기구

** 사우디 알-사드한 대사, 쿠웨이트 알-사바 대사대리, UAE 알-사마히 대사대리,
카타르 알-하마드 대사, 오만 알-오피 대사대리(바레인은 주한대사관이 없어 미참석)

□ 이날 오찬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

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, 한-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

하고 금년 8월 30일～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

협력 컨퍼런스(GICC)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다.

* GICC(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)

- 주요국 정부, 주요 발주처,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

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‘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

(총 9회 개최, 고위급 면담·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통해 매년 약 36억불 수주지원 효과)

□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

핵심 파트너*”이며, “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·에너지 뿐만 아니라

철도, 수소 등 스마트·친환경으로 확대·발전하고 있다”고 평가하고

* 우리나라 누적 수주액(‘65~‘22.6, 9,116억불) 중 중동이 절반이상 차지(51.0%, 4,647억불)
국가별로는 1위 사우디(1,549억불), 2위 UAE(830억불), 3위 쿠웨이트(488억불) 順

ㅇ “사우디의 네옴 시티, UAE의 가스전 개발,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

위탁운영,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

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”하며



ㅇ “한-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

하고,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

공유하며,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

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.

ㅇ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“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

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”며, “2022 GICC가 

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”

이라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

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하였으며, 앞으로도 인프라

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

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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